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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Homeros in Greece, Mimesis was thought to be an art to imitate the nature, and it 

means an imitation of the nature classically. Mimetic theories were set to be a kind of art work 

in the era of Renaissance, and the terminology of mimesis was widely used to replace it with an 

originality in the 15th centu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aesthetics of mimesis expressed in 2000s 

fashion. For this purpose, I investigated the theories of the mimesis, categorized the definition, 

then applied those categories for 2000s fashion. Documentary studies were conducted through 

aesthetics, fashion books and demonstrative studies were processed by analyzing photos from col-

lection fashion magazines and fashion site of internet.

In the history of aesthetics, the mimesis could be defined into three categories; the similarity 

and the representation mimesis, the symbol mimesis and the abstraction mimesis. In fashion, the 

representation mimesis included a natural and a folk, a period that of 1900s and ancient repre-

sentation mimesis. The symbol mimesis included psychology and fear symbol mimesis. The ab-

straction mimesis included hard color, a geometric simplification and distortion mimesis. Analysis 

on the mimesis expressed in 2000s modern fashion may provide an excellent method for under-

standing human aesthetic in cost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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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 사회는 복잡하고 다변화되면서, 예술 분야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모방에 의한 재현과 창조를 

되풀이하고 있다. 모방의 개념은 고대부터 존재해왔

으며, 오늘날에는 미디어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 그 

개념이나 명칭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오늘날의 모방은 복사하는 것이나 복제와 같은 의미

로 사용되고 있지만, 인간은 모방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선사시대 때부터 그들의 문화적 행위 속에 모

방의 개념을 내재하여 왔다. 모방은 그리스어로 미메

시스(μιμηστς), 라틴어로 이미타티오(imitatio)라 일

컬어졌다. 

예술과 미메시스 사이의 관련성은 고대 아리스토

텔레스의 시학(Poesis)1)에서 창조적 과정으로의 시

도에 가장 먼저 나타났으며, 인간은 동물과 달리 모

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모방을 많이 하고 가장 빨리 

모방을 습득하며 인간 모두가 모방을 즐기려는 본능

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미메

시스 개념은 미학자나 철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개념

으로 표현되었고, 20C에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 

jamin)2), 루카치(Lukács)3), 아도르노(Adorno)4)는 

예술의 표현이 고통이나 내면을 미메시스하는 것이

라 보았고, 추상의 의미도 내면을 미메시스하는 것이

라 여겼다. 그러므로 미메시스를 단순하게 우리말로 

외형적 모방이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치 못

하다. 왜냐하면 미메시스라는 개념 속에는 다양한 의

미가 혼재되어 있으며, 각 시대마다 미메시스의 의미

는 다르게 사용되어졌기 때문이다.

미메시스란 어떠한 대상을 자신의 것으로 동화시

키고 새롭게 나름대로 재해석하여 드러내거나 보여

주는 것으로서, 그 대상이 하나의 이념이 될 수도 있

고, 인간의 행위, 자연, 정신이든 간에 그 대상은 현

실뿐 아니라 인간의 상상과 꿈을 포함하는 것이다5). 

패션은 그 시대의 역사나 문화를 말해주는 직접적

이고 시각적인 이미지로써, 그 시대의 정신, 사상, 감

정, 미적가치를 포함 한다. 패션에서는 모방의 의미

가 디자인 발상을 위한 기초로 사용되기도 하고, 대

상을 재현하여 새로운 창조성을 찾아내기도 하는 디

자인 자료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패션에서의 의미

가 단순히 형태만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 자신의 생각이나 감각, 내면세계를 표현한

다는 점에서 미메시스의 개념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모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미

메시스의 개념을 복식에 적용하여 미학적으로 해석

해 볼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복식과 미메시스에 대한 연구로는 미메시스를 패

션에 도입하여 꽃을 통해 사실적 표현과 추상적 표

현을 모방하여 의상의 평면, 부조, 입체적인 디자인

으로 표현한 연구6)가 한 편 있을 뿐이다. 그러나 미

메시스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미학적으로 심도 

있게 파악하여 현대의 복식이나 패션에 적용한 연구

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학사에서 고대부터 핵심

적 미적 개념으로 여겨져 예술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미메시스의 다양한 개념 속에서 모방과 재현의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복식에 나타난 유사하거나 비

슷한 모방과 재현의 특성을 미메시스의 관점에서 찾

아보았다. 연구의 목적은 복식에 표현된 미메시스의 

의미와 개념을 찾아보고, 점차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복식의 재현이나 모방의 특성을 이해하며, 디자이너

들의 디자인 발상의 원천이 되는 표현 특성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단계는 첫째, 미메시스의 개념을 미학사적

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예술과 조형예술에서의 미메

시스 표현방법을 도출하였다. 셋째, 복식에서의 미메

시스 표현방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먼저, 미학관련 서적, 예술학 관련 서적, 

선행연구에서 자료로 미메시스에 대한 문헌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이론적 연구를 적용하여 

패션, 복식사 관련 서적, 2000년 이후의 4대 컬렉션

을 통한 패션 사진과 인터넷자료를 분석하여 의류학

의 박사과정 중인 전공자 3인의 도움을 받아 사진을 

선정하였다.

 



服飾 第59卷 10號󰠏󰠏󰠏󰠏󰠏󰠏󰠏󰠏󰠏󰠏󰠏󰠏󰠏󰠏󰠏󰠏󰠏󰠏󰠏󰠏󰠏󰠏󰠏󰠏󰠏󰠏󰠏󰠏󰠏󰠏󰠏󰠏󰠏󰠏󰠏󰠏󰠏󰠏󰠏󰠏󰠏󰠏󰠏󰠏󰠏󰠏󰠏󰠏󰠏󰠏󰠏󰠏󰠏󰠏󰠏󰠏󰠏󰠏󰠏󰠏󰠏󰠏󰠏󰠏󰠏󰠏󰠏󰠏󰠏󰠏󰠏󰠏󰠏󰠏󰠏󰠏󰠏󰠏󰠏󰠏󰠏󰠏󰠏󰠏󰠏󰠏󰠏󰠏󰠏󰠏󰠏󰠏󰠏󰠏󰠏󰠏󰠏󰠏󰠏󰠏󰠏󰠏󰠏󰠏󰠏󰠏󰠏󰠏󰠏󰠏󰠏󰠏

- 40 -

Ⅱ. 이론적 배경

1. 미메시스의 미학적 개념과 시대적 의미

미메시스(Mimesis)라는 단어는 호메로스(Homeros, 

BC 800∼750)와 헤시오도스(Hesidos, BC 740∼670)

이후에 나온 것으로서, 타타르키비츠(Tatarkiewicz)

에 의하면, 그리스어 미메시스(μίμησισ:mimesis)라는 

단어는 호메로스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그 

어원도 불확실하다. 우리말로 주로 모방이라고 번역

되는 이 용어는 재현, 묘사, 표현 등의 포괄적인 개

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 최초의 의미로 사제가 행하

는 숭배행위, 즉 무용, 흉내 내기, 음악 등에 적용되

었다. 그러므로 미메시스는 원래 외면적 실재를 재생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면적 실재를 표현한다는 의

미였다. 미메시스라는 용어가 외면적 실재를 재생한

다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된 것은 BC 5C경에 데모크

리토스(Democretos), 소크라테스(Socrates), 플라톤

(Platon)등이 미메시스라는 단어를 철학적 용어로 사

용한 때부터다. 소크라테스가 회화술을 미메시스라 

칭하지 않고 엑크-미메시스와 아포-미메시스 같이 

그것에 가까운 단어들을 사용했지만, 미메시스는 회

화 및 조각과 같은 예술들의 기본적 기능이라는 요

지의 이론으로 정립되었다. 소크라테스의 미메시스 

개념은 그의 제자 플라톤(Platon)과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에 의해 발전되었다. 그들에게 미메시스

는 사물의 외관을 복제한다는 뜻을 포함하는 것 이

었다7). 

플라톤의 미메시스 개념은 이데아론에 관계되어 

있으며, 이데아론은 사물의 본질이 현상계를 넘어서 

있는 초월적인 실재 존재한다고 본다. 이러한 초월적 

진리관 때문에 미메시스로서의 예술은 비판의 대상

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데아를 모방하고 있을 뿐이라

고 하였다8).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의 세계를 거

부하여 플라톤의 모방개념 및 이론을 변형시켜 미메

시스 개념을 플라톤과 같이 예술로 정의하였지만 예

술을 현실의 윤리적, 실천적 요구에 의해 제한하지 

않았다. 그의 카타르시스개념은 예술의 사회적, 윤리

적 작용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예술의 토대로

서 삶을 중요시하고, 미메시스가 인간의 고유한 본성

에 내재해 있으며 인간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삶의 

기능임을 강조 한다9). 미메시스는 사실의 모사가 아

니라 사실을 창조하는 창조적 모방이 되므로 예술적 

미메시스에는 창조적 가치가 부여 된다. 이처럼 고대

의 미메시스 개념은 커다란 범주로 보면 외면적인 

모방과 더불어 내면적 모방도 미메시스의 범주에 포

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가 지배했던 세계인 중세는, 예술을 통해 

모방된 현실이란 종교적 진리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정당화 되었다. 이에 반해 비잔틴에서는 

형상이란 신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신비

한 기적의 상징이자 증거라고 주장한다. 종교적 주체

를 다룬 회화도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현실적 

삶에 더 관심을 두게 된다. 해부학, 원근법등이 지상

적 세계를 실제적으로 모사하기 위한 인식수단으로 

나타나고 예술가들은 이 세계의 모사를 위한 방법으

로써, 도상적으로 규정된 주제는 점점 축소되기에 이

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메시스는 다시 예술론의 

기존 개념이 되었다. 13C의 토마스 아퀴나스(Tomas 

Aquinas)는 예술을 통해 나타내는 현실적 세계관은 

자연을 모방한다는 말로 대표된다고 하였다. 미메시

스는 모방이론으로 15C에 들어서 시각예술에서 가장 

먼저 인정을 받았다10). 르네상스시대는 모방은 독창

적이어야 하며 예술은 자연외관이 아닌 자연의 법칙

을 모방한다는 생각과, 예술은 자연의 규범을 모방해

야 한다는 생각 등이 출현했다. 예술은 그 모방대상

인 자연보다 더 완전하다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

다11). 이상적인 미메시스란 자연 속에 흩어져 있는 

완전성을 하나로 합치는 모방으로 생각되었는데, 유

럽 고전주의 예술이론은 예술작품에 나타나야 할 자

연을 보편적 자연으로 보았다. 따라서 미메시스라는 

용어는 점차 창조가 아니라 창안으로 대치 되어갔

다12). 18C에 들어서 근대화의 시점에 이르러 칸트

(Kant)는 “예술작품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방하여 

얻은 내용을 천재의 기술에 의해 산출된 작품이

다”13)라고 하며 여기서의 자연의 아름다움은 자연을 

대하는 정신적인 자연이라 하였다. 헤겔(Hegel)14)도 

미메시스가 모방적 예술만이 아닌 모든 예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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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미메시스의 개념

선사시대 

소리와 제스처를 통한 재현이나 표현의 의미, 사제의 숭배의미, 흉내내

기표현, 주술적 표현, 대상모방

주술

흉내 내기

생물학적 의태개념, 스스로를 동화시키는 것 동화

고대

BC5C

Platon 가장 위대한 미: 이데아, 예술=모방, 거울처럼 재현, 외면의 모방 재현

Aristoteles 본질적측면의 모방, 인간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것, 내적 동일성 내적동일성

13C Tomas Aquinas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 아니라 자연미의 모방 자연미

18C

Burke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지지,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

Kant
예술작품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방하는 것

자연미 동화성
자연미

19C
Hegel 변증법 동일성=긍정성, 자연미가 예술미로 전환 자연미

Baudelaire 보편적인 유추를 통한 상상 상상

20C

Lukács
실천을 통한 현실의 반영,‘감정환기’아우라

감정과 정서 모방, 주관성과 객관성
현실의 반영

Früchtl 죽은 것에의 미메시스, 죽은 것의 투사, 죽음의 모방 죽음 투사

Adorno 
타자와의 관계, 대상과 동화, 현대예술은 고통의 미메시스, 비대상적 

유사성, 비동일성
고통 

Benjamin
미메시스적 능력은 유사성을 지각하는 것으로 언어능력으로 전환, 추

상화됨, 기호적 해석
추상

<표 1> 미메시스의 개념에 따른 표현방법과 하위범주

하는 보편적인 속성으로 제시하였다. 19C는 자연주의

에 반발하여 상징주의가 대두되면서 보들레르(Bau- 

delaier)는 보편적인 유추를 통해서 상상력을 강조하

였고, 상징 즉 인간의 조건과 내면세계를 예술 작품

에 표현하려고 애썼다.

20C에 들어서면서 예술의 역사는 대상의 재현이 

아니라 자율성, 독립성을 추구하는 시기이다. 또한 

미메시스의 개념도 철학, 예술학, 미학은 물론이고, 

인류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사회과학분야까지도 더

욱 풍부한 의미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프뤼히틀

(Früchtl)15)은 죽은 것에의 미메시스와 죽은 것의 

투사가 미메시스라고 하였으며, 루카치(Lukács)16)는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실천을 통한 현실의 반영이 미

메시스라고 하였다. 아도르노(Adorno)17)는 미메시스

를 타자와의 관계에서 찾으며 대상으로 동화되는 것

을 의미하였고, 현대예술은 고통의 미메시스라고 하

였다. 벤야민(Benjamin)18)의 견해에 따르면 상징적

인 것은 예술적 미메시스의 대상으로 보았으며, 이때 

상징은 감각적으로 파악 가능한 대상으로서 혹은 자

연주의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무엇으로서 주어진 것

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미메시스적 능력은 유사

성을 지각하는 것으로 언어능력으로 전환, 추상화되

어 기호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미메시스는 어떠한 대상을 자신의 것으로 

동화시키고 새롭게 나름대로 재해석하여 드러내거나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대상은 하나의 이념일 

수도 있고, 인간의 삶이나 행위, 자연이나 정신일수 

있으며 현실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도출한 미메시스의 하위 범주와 표현방법으

로는 <표 1>과 같다. <표 1>의 미메시스의 개념은 따

라하거나 주술적인 흉내를 내는 것, 사물이나 물체, 

인간의 외향을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재현하는 외적

이고 직접적인 것과 타자와의 동화나 고통의 상징, 

유추, 내면, 정신세계 등을 표현하는 내적이며 간접

적인 미메시스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또한, 20C에 

들어서 점점 그 개념도 추상화 되거나 기호적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미메시스가 

예술에서 가장 잘 표현되고 있으므로 조형예술에서 

그 표현특성을 찾아보고, 이와 유사한 복식에서도 그 

특징을 적용시켜 보았다.

2. 조형예술에 표현된 미메시스

미메시스가 주로 예술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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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앞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원시시대에는 

주로 자연 그 자체를 재현하는 물체 조형적이었지만 

신석기시대 이후로는 추상화되고 이론화된 관념생활

을 재현하는 관념조형이 발달하였다. 

이미 고전 철학에서 플라톤은 회화는 실재를 모사

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참된 것이 될 수 없다고 하

였으며, 회화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하나는 형태를 

충실히 미메시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형체들

을 변형시켜 미메시스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19). 중

세 이전의 회화에 나타난 미메시스의 특징은 주로 

재현의 의미로 사용되어 자연이나 인물을 그대로 대

상화하여 모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세시대 이후에

는 종교적 상징이 많이 표현되어 대부분 종교적 상

상에 의한 회화가 많이 등장하였다. 

상징은 미학적으로는 상징, 우의, 표정 등의 수법

으로 본래 형상화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세계 또는 

내면, 관념 등을 이미지로 전달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따라서 종교적 도상의 대부분은 상징적이며, 특히 중

세 그리스도교는 상징적 표현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다20). 중세회화는 눈에 보이는 외부세계의 재현을 

포기하고 정신세계의 아름다움을 담으려 하였다. 자

연모방이란 관념에서 해방된 탓으로, 중세회화는 대

상이 가진 원래의 형태와 색채에서 과감히 벗어나 

‘형태와 색채의 자유로운 구성’에 도달할 수 있었

다21).

18세기의 칸트(Kant)는 “미란 숭고함이다”라고 

주장하였는데 그의 이러한 주장은 윌리엄 터너

(William Turner)와 같은 낭만주의 화가들에게 받아

들여져 정신세계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자연

의 풍경이나 동물, 이국적 정서와 풍습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소재를 선택하여 예술가 각자가 발견해 낸 

낭만주의적인 해석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꿈, 상상력, 

광기, 비극 등 다양한 낭만주의적 관념과 상상력을 

그들의 주제선택에서 엿볼 수 있다. 퇴폐주의의 미에

는 타락, 졸도, 극도의 쇠약, 무기력함 같은 것들이 

스며있다. 퇴폐주의보다 훨씬 더 문학적이고 예술적

이었던 것이 상징주의이다22). 가다머(Gadamer)23)는 

이전의 회화에서 보여 지는 미메시스 특성이 단순한 

모사하는 반복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사물의 본질에 

대한 재인식이라고 보았다.

현대미술의 수많은 실험 가운데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으면서도 이론적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미술 현상이 추상이다24). 구체적 대

상의 재현이 아닌 색, 선, 형태 등의 추상적 요소로 

작품을 구성하는 미술의 총칭인 추상미술 발전의 핵

심은 피카소와 브라크가 주창한 큐비즘이었다. 

현대 추상미술은 순수한 조형언어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감수성을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현대인의 삶

과 정신성, 내면성을 드러낸 참신한 미메시스 방식이

라고 할 수 있다. 피에르 뷔르(Charles-Pierre Br

u)25)와 같은 이론가는 추상의 미적 의의를 적극적으

로 인정하고 있다. 미메시스란 예술이 현실을 고유하

게 담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예술은 현실의 본질적 

특징들, 그 시대의 정신과 인간 삶의 핵심을 드러낸

다고 할 수 있다. 

추상미술은 매우 지적인 예술이다. 사실상 칸단스

키에서 바자렐리까지, 몬드리안에서 하드에지 화가에 

이르기까지, 말레비치에서 미니멀 아티스트까지, 이

들 많은 사람들은 이론작업도 겸했던 비구상화가들

이었다. 추상작품에는 감각적인 것과 지적인 것, 이

론적인 것이 결합되어 있다. 추상미술의 언어적 성격

은 수많은 이론가들 의해서 지적되고 있다26). 레비트

로스는 예술은 아마도 언어이며, 기호로 구성된 체계

라는 가정 하에 추상미술이란 단지 의사언어에 불과

하며, 의미를 획득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칸단스키의 경우와 같이 색채 하나하나에 의미를 직

접 부여한다든지 몬드리안의 추상에서처럼 조화로운 

원리를 지닌 우주를 ‘남성적인’것은 수평으로, 여성적

인 것은 수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결국 자신의 

코드를 직접 만들어 내는 것이다27). 

미메시스의 시각에서 추상 미술의 본질을 지적한 

이론가로는 루카치가 있다. 루카치의 견해에 따르면 

현대회화의 두드러진 특징들, 즉, 형태의 변형이나 

왜곡, 색채의 상징적 사용, 형태로부터 색채의 독립, 

대상의 모습이 기하학적인 형태로 단순화 되는 것 

등에 유연한 견해를 나타내었다. 첫째, 형태의 왜곡

과 변형에서 왜곡의 의미를 형태를 효과적으로 전달

하기 위한 것이 변형으로 보고 창작과정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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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조형 예술 미메시스 표현

선사

시대 
라스코동굴벽화: 사냥감의 주술행위 묘사재현 행위묘사재현

재 현
고대

BC5C
밀로의 비너스: 완벽한 신체구조 재현

사실적 재현, 

자연재현

13C

반아이크의 󰡔아놀로피니 부부의 초상󰡕, 종교적 상징

레오나르도 다빈치 :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해석, 내면세계의 상징 󰡔성
안나와 성모자󰡕

영혼과 신성표현

정신세계

종교, 빛의 상징

상 징
18C

 낭만주의 : 꿈·상상력·광기·비극·숭고미·동물적 생명력 등 다양한 낭만주

의적 관념과 상상력, 제리코, 들라크로와

관념과 상상

죽음, 공포, 기괴함의 

표현 

19C
상징주의 : 상징·우의(寓意)·표정 등의 수법으로 본래 형상화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세계 또는 내면·관념 등을 이미지로 전달
내면 상징

20C

*야수파: 자연주의적인 묘사를 벗어나, 색채 그 자체의 표현을 강조, 원색

을 대담하게 사용했으며, 터치가 격렬하고, 형태는 극도로 단순 마티스, 

루오, 블라맹크, 뒤피, 드랭 

*입체파 : 대상을 분해하여 재구성 함, 피카소 󰡔아비뇽의 처녀, 게르니카󰡕
등, 브라크 󰡔클라리넷과 기타󰡕, 레제. 세잔

*다다초현실주의: 신체의 왜곡, 꿈, 무의식의 세계 공상 등 비현실 세계를 

표현, 프로타주, 데칼코마니 등 새로운 기법이 탄생, 마그리트, 달리, 에른

스트

*추상미술: 구체적인 대상이 없이 색, 점, 선, 면 등의 순수 조형요소로만 

대상을 묘사

 몬드리안 = 차가운 추상(기하학적 추상) 

 칸딘스키 = 뜨거운 추상(서정적 추상)

*액션페인팅: 잭슨 폴록

*아방가르드, 키치, 포스트모던: 산업제품과 영속성이 없는 천연재료들, 심

지어 예술가 자신의 육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소재를 이용

강렬한 색 표현

분해재구성

대상왜곡변형

액션프린팅

점선면의 표현

기하학적 단순화

해체다원주의

추 상

<표 2> 조형예술에서의 미메시스

요소로 보았다. 주로 븨뤼겔이나 도미에의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색채의 강조를 통한 감정의 표

출이나 실제 대상의 색채와는 무관한 색채를 사용, 

형태로부터의 색채의 독립 역시 현대회화의 특징이

다. 반 고흐가 색채를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작가이다. 셋째, 자연적 형태를 기하학적으로 단순화 

시키는데 있어서는 세잔이 선구자이다28). 

이처럼 예술사를 통해서 살펴본 미메시스의 표현 

방식은 <표 2>와 같다. 미메시스는 모방 대상 물체를 

현실공간에 그대로 모방하여 재현하고 유사하게 하

려는 직접적인 표현방식이 있는데, 외형적이고 직접

적인 표현방식은 경험적 표현양식을 통하여 표현함

으로서 이해를 빠르게 하는 방식으로 재현이 있다. 

재현 미메시스는 현실대상과 닮은 혹은 똑같은 상

(像)이나 형태를 만드는 것이지만 가다머의 재인식

에 의한 형태의 미메시스로 보았다. 미메시스를 내면

의 표현으로 보아 간접적으로 형이상학적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서 우리의 경험적 인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인간의 경험적 

인식 통로를 빌어서 유추나 공통성의 암시에 따라 

다른 사물이나 관념으로 대치하여 나타내거나 은유

나 비유, 연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상징 미메시스이다. 

의미의 전달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이미지를 다양한 

형태, 단순화시키거나 상징화 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카타르시스의 정화된 개념으로서 죽음의 투사나 고

통이나 반항, 공포와 죽음 등 인간의 내적 심리를 상

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추상 미메시스

는 루카치가 현대회화에서 적용시켰던 구체적 대상

의 재현이 아닌 색, 선, 형태 등의 추상적 요소나 기

하학적 표현, 형태의 왜곡, 변형을 통해 불명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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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Ⅲ. 복식에 표현된 미메시스 특성

1. 재현 미메시스

1) 재인식에 의한 유사성

재현의 의미를 가다머의 재인식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유사성은 디자이너의 재창조에 따른 미메시

스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식에서의 재현의 의미

는 항상 재창조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 패션디자

이너의 디자인에 가장 큰 영향력과 직접적인 영감을 

주는 것으로 과거의 회상이나 회고, 추억 등이 있

다29).

20C 이후의 현대 패션에서는 과거의 복식을 유사

하게 표현하여 재창조하는 것이 디자인 발상의 토대

가 되었다. Madeleine Vionnet는 고대 조각상이나 도

자기, 회화에 그려져 있는 옷에서 많은 영감을 얻는

다30)고 하였다. 고대 시대의 이집트나 그리스, 로마 

등의 시대와 똑같은 재현이 아니라 디자이너 나름대

로의 재해석과 창조에 의하여 재인식 한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 D&G는 로마의 이미지, 로마 검투사 복

식과 암릿을 이용한 장신구를 디자인하기도 하였고, 

Fendi와 A.Ferretti, Versace는 로마와 그리스 시대의 

장신구를 비즈장식과 메탈릭 여전사, 그리스 여신 등

으로 재현하기도 하였다. <그림 1>31)은 Dior의 John 

Galino작품으로 황금색 의상과 파시움, 헤어장식, 메

이크업들로 마치 고대 이집트시대를 옮겨 놓은 듯 

유사하게 재현하고 있다. 또한, 20C이후 패션의 커다

란 특징은 1900년대 현대 복식을 유사하게 재현하는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2009년에도 어깨와 허

리를 강조하는 1980년대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으며, 

Celine와 Rochas는 여성스러운 1950년대 스타일을 

2004년 컬렉션에서 표현하였고, Fatima Lopez도 1950

년대 여배우인 마릴린 먼로를 유사하게 디자인한 의

상과 메이크업, 헤어를 선보였으며, Dior은 1940년대

의 배우 조안 크로포드와 마드렌 디트리히를 재현하

여 표현하였다. 

또 하나의 재현이 강하게 나타나는 복식은 각 나

라의 민족, 민속, 토속적인 표현으로 특정 민족의 양

식이나 일부 스타일과 형태를 유사하게 재현하는 것

이다. 이러한 토속적이고 민속적인 스타일은 각 나라

의 전통복식을 통해 재현하여 표현되었다. 현대패션

에서는 아프리카나 인도, 베트남, 서남아시아 등의 

전통복식을 디자인으로 재현하기도 하며, 각 나라의 

장신구를 유사하게 만든 팔찌나 목걸이, 이어링, 스

카프 등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Alexander McQueen

도 일본의 기모노에서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어 거대

한 기모노를 재현하기도 하였으며, Dior 컬렉션에서 

John Galiano가 일본의 야쿠자 문신을 드레스의 문양

으로 사용하였고, 가부끼 메이크업을 재현하였다. 그

는 인도 의상인 사리를 나름대로 해석하였으며 아프

리카 스타일의 페이스 장신구를 메이크업으로 표현

하였다. 이처럼 John Galiano는 인디언, 일본, 중국, 

인도, 예멘 등 다양한 민속 문화에 애착을 보이며 거

의 해마다 민속적 디자인을 하고 있다32). <그림 

2>33)는 중국의 전통의상인 치파우를 변형시킨 드레

스로 용문양이 프린트되어 있다. 최근 미국의 성조기

와 미국배우들을 테마로 한 Channel의 컬렉션에서는 

미국 성조기의 프린트, 배우들을 유사하여 표현하기

도 하였고, 영국의 근위병의 모자가 Moskino의 컬렉

션에 등장하기도 하였다. 민속적 재현은 최근에 들어

서서는 각 나라의 민속의상뿐아니라 국기, 헐리웃 스

타 등을 표현하는 디자인으로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현대 패션은 과거의 고대복식이나 1900년대 복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유사한 재현이 많이 나타나

고 있었다. 이는 유행이 가지는 변화를 위한 변화의 

특성으로 과거의 복식이 변화를 거듭하면서 재현이

라는 미메시스 방식을 통해 새로운 패션을 창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사실적 형태의 동일성

재현이라는 의미에는 거울처럼 동일하게 모사한다

는 의미가 있음을 플라톤이 지적한 바 있다. 21C의 

패션에서는 자연의 재현 미메시스가 강하게 대두되

었는데, 사회, 문화, 예술 등 전 분야에 확산되었다. 

이것은 현대의 자연을 찬미하고 동화되려는 사고와 

함께 환경보호라는 계몽적인 환경차원의 운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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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hristian Dior 

‘04 S/S, 

www.style.com

<그림 2> Yves Saint Laurent 

‘04 F/W, 

www.style.com

<그림 3> Junya Watanabe 

‘09 S/S, 

www.style.com

확산되면서 자연을 주제로 한 패션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복식에서는 자연을 사실적으로 동일하게 재현

하여 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 자연물을 모티브로 하

여 직물이나 소재에 표현하거나, 동물이나 식물, 꽃

이나 나비, 새 등을 입체적으로 조형하여 장식물 즉 

모자, 브로치, 귀걸이나 이어링으로 오브제화 하여 

제작하는 것이다. Anna Sui의 작품에는 나비, 나뭇잎 

모티브, 각종 꽃무늬 등의 자연 무늬가 자주 재현되

어 표현되었다. <그림 3>34)의 Junya Watanabe는 자

연의 꽃과 풀을 사용한 조형물을 머리에 장식하고 

있으며, 많은 디자이너들이 지브라 프린트, 호피 프

린트 등의 동물 소재를 모티브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복식에서 재현의 의미는 대상을 자신 나름

의 해석으로 유사하게 닮도록 재현하는 것이 특징이

다. 시대적 재현이나 민속재현처럼 부분적인 유사성

을 이용하여 디자이너 나름의 창작력이 가미된 디자

인을 많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미디

어 속에 나타난 고증의상들은 그 시대나 민족의 특

징을 완벽하게 사실적으로 동일하게 재현하기도 한

다. 자연물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고대부터 복

식에 가장 많이 나타났었던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동일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2. 상징 미메시스

패션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상

징을 통해 자신의 내적 자아와 심리를 표현하는 것

일 것이다. 중세시대에는 신의 창조적 상징, 십자가, 

양, 예수그리스도를 상징하거나 종교적 색채를 복식

에 표현하는 종교상징이 많았다. 미망인의 상복은 가

족의 죽음을 상징해주고, 웨딩드레스는 결혼식 날을 

제외한 다른 날에는 입지 않으며, 성 패트릭의 축제

일에는 녹색을 입으며, 사제의 붉은색 터키 모자는 

모든 사람에게 도시에 집회가 있음을 알려주며, 사냥

복을 입는 것은 사냥이 시작됨을 알려 준다35). 이처

럼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내적인 고통,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을 상징하는 현실도피의 이미지로서 

복식에서는 상징이라는 방법을 쓰고 있다. 죽음의 시

각적 이미지와 가장 깊은 관련을 보여주는 색상은 

검은색이다. 원시사회에서 검은색은 죄악, 죽음, 질병, 

마법, 그리고 불행으로 관련지어졌고, 전쟁에 나가는 

전사들은 죽음의 모습으로 적을 위협하기 위해 자신

을 검게 만들었다36). 검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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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hristian Dior

'06 S/S,

www.style.com

<그림 5> Paris Gareth Pugh 

'08 F/W,

www.style.com

<그림 6> Alexander McQueen 

'09 F/W, 

www.style.com

크는 기성세대에 반대하는 일정 부류의 반항이나 저

항감을 표현하기 위해 상징하는 문자나 기호를 곳곳

에 표현함으로써 불쾌감을 유발하도록 하고, 무정부

의 상징, 점령이나 나찌의 상징, 노 퓨처의 상징, 블

랙색상을 통해 허무와 죽음의 상징을 표현하는 것이

다. 현대 패션에서는 Alexander McQueen과 Vivienne 

Westwood, Junya Watanabe 등이 펑크의 상징을 자

주 재현하는 디자이너들이다. 

또한, 21세기에 접어들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

세풍의 이미지는 과거의 공포와 불안의 이미지에 중세

에 대한 환상을 상징하고 있으며 인간내면의 정신상태

의 어두운 상징을 표현하는 것이다. 고스족은 검은색

의 긴 망토를 입고, 얼굴을 하얗게 칠하고, 해골과 십

자가, 그리고 뾰족한 첨탑 등이 연상되는 액세서리들

로 치장을 한다. 언뜻 보면 악마주의를 추종하는 신도

들처럼 보인다. 미국의 매릴린 맨슨이라는 가수는 유

령과 시체를 섞어놓은 듯한 괴기스런 분장과 목소리로 

공연을 하며, 뮤직비디오에선 사람 피를 빨아먹을 듯

이 달려든다. 고스족이 즐겨 찾는 해골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죽음과 공포의 상징으로만 여겨졌던 해골

이 티셔츠 수영복 등 의류는 물론이고 신발 넥타이 벨

트 우산 시계까지 모든 생활용품으로 확산되면서 멋쟁

이들의 패션으로 부활하고 있다37).현대패션에서는 

Ann Demeullemeester가 블랙만을 고집하고 철저하게 

중세 고딕 양식을 괴기스럽게 상징하는 디자이너이다. 

2004년 컬렉션은 전형적인 공포 상징으로 소재도 가죽

부츠와 가죽벨트 비늘 갑옷 등으로 표현하였다38). <그

림 4>39)는 Christian Dior이 표현한 스타일로 십자가 

목걸이와 그로테스크한 눈을 강조하는 자주색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고 있으며, 해골무늬 프린트, 피 묻은 듯

한 무늬를 넣은 신발에서도 공포스러움을 불러일으키

고 있다. 이처럼 현대 패션에서의 상징 미메시스가 내

적상징인 공포상징을 많이 쓰는 것은 21C가 갖는 포

스트모던의 충격추구와 탈정형성이 현대 패션에서도 

공포상징의 미메시스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3. 추상 미메시스

1) 기하학적 단순화

복식에 표현된 추상 미메시스는 문양의 모티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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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인 것이나 형태가 기하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양의 추상화의 시초는 아르누보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르누보는 자연물 특히 꽃이나 식물 덩

굴에서 따온 장식적인 곡선을 특징으로 삼고 있다. 

아르누보40) 장식은 표면장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신비나 상징주의와 복합된 부분이 많았고 아르

누보 시대에는 복식의 소재로 쉬폰, 오간디, 죠젯, 크

레이프, 얇은 린넨, 레이스 등 가볍고 부드러운 재료

를 사용한 점과 색채도 이전의 어둡고 컴컴한 색조

가 인상주의의 영향으로 부드러운 파스텔조의 색상

으로 바뀌었고, 직물에도 식물을 연상시키는 부드러

운 곡선이 사용되었다. 아르데코41)42)는 20세기 초반

의 네오클래식, 구조주의, 큐비즘, 모더니즘, 아르누

보, 미래주의 등을 포함한 서로 다른 스타일의 운동

인데, 아르데코의 구조는 기하학적인 형태에 근거하

고 있다. 이것은 엘레강스하고 스타일리쉬한 모더니

즘이 절충되어 있으며, 아프리카의 토속적 아트나 이

집트, 멕시코 아즈텍43) 등에 영향을 받아 형태를 추

상적으로 만든 것이다. Paul Poiret는 기하학적인 형

태를 기반으로 여성복에 남성복의 테일러드 재킷을 

응용한 기능적이고 편안한 의상을 제작하였고, 당시 

예술작품들과 유사한 추상적인 기호를 의상에 도입

하였다.

현대의 2000년대 컬렉션에서도 이러한 기하학적 

문양의 프린트나, 기하학적 디테일선, 기하학적 형태

가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림 5>44)의 Gareth 

Pugh는 2008년 컬렉션에서 형태의 기하학적 소매를 

잘 활용하여 마치 인체가 기하학적 도형처럼 보이도

록 하였다. 또한 그는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하여 입

체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만들어 구조적으로 사

용하기도 하였다. Balenciaga의 2007년 컬렉션에서도 

팬츠에 금속성의 사각형을 기하학 모티브로 이용하

고 있다. H. Chalayan도 인공물의 하나인 크고 작은 

원들의 아크릴 소재에 공기를 넣어 의상과 결합시켜 

입체적이고 기학적 형태를 이루어 시각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2) 왜곡과 변형

왜곡과 변형은 1960년대 말 개념미술의 대두와 더

불어 인간의 신체를 표현과 조형의 매체로 사용하여 

인간에 대한 인식방법의 문제에 있어서 다양하게 전

개되어진 미술양식이다45). 신체의 변형은 고대부터 

인간의 장식적 심리를 자극하며 신체왜곡, 문신, 상

흔 등으로 표현되어왔다. 또한, 조형에서 변형이라 

함은 물체의 형상이나 구조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즉 회화나 조각에 있어서 물체의 형태나 색을 그대

로 모방 하지 않고, 자기의 미의식을 통하여 해체하

고 원형과는 별개의 것을 만드는 것을 말 한다46). 서

양복식사에서는 르네상스 시대의 러프칼라가 정교하

고 커다란 주름장식에 의해 과장된 실루엣을 연출하

였고, 코르셋에 의한 신체의 실루엣 변형이나 버슬시

대의 엉덩이를 강조한 드레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대패션에서는 구성선의 일부나 전체를 과장되게 

부풀리거나, 길게 표현하거나, 가슴이나 허리, 엉덩이 

등 특수부위를 금속으로 감싸거나 심하게 튀어나오

게 하여 강조하는 변형을 하고 있다. 마돈나의 80년

대 의상을 담당한 J. Paul Gaultier는 가슴을 왜곡시

켜 강조한 코르셋으로 마돈나를 패션아이콘으로 부

각시켰다.

J. Galliano는 왜곡이나 변형을 디자인기법으로 자

주 표현하는데 그의 2004년 컬렉션에서는 최대한 부

풀려 강조한 테이퍼드 라인이나 잘록한 로 웨이스트 

라인, 부채처럼 펼쳐진 거대한 러플의 머메이드 라인

은 마치 거대한 물고기 실루엣을 보는 듯 변형되었

다47).

<그림 6>48)은 Alexander MacQueen의 작품으로 

심하게 과장된 어깨선에 의해 신체가 변형되어 보이

는 효과를 주며, 입술도 형태를 과장되게 그려 왜곡

하고 있다.

회화 속에서의 추상적 변형은 형태가 없는 선, 형, 

점 등의 추상적인 페인팅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잭

슨폴록의 액션프린팅 기법은 추상회화의 또 다른 미

메시스 방법이다. 특히, 잭슨폴록(Jackson Pollock)의 

액션 페인팅은 그의 자유로운 주관에 의한 개성과 

독창적인 회화표현으로 디자이너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Alexander MacQueen은 99년 S/S 컬렉션에

서 벌어진 퍼포먼스로 흰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모

델이 무대중앙에 설치된 기계가 뿌리는 염료를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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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방법 표현특성 형식

재현 

미메시스

재인식에

의한

유사성

이집트, 그리스, 로마, 르네상스 등 시대적 복식과 메이크업 재현(Dior, A. Ferretti, J. Paul 

Gaultier)

고대시대의 장신구와 액세서리 재현(Fendi, Dolce & Gabbana)

현대시대의 인물이나 여배우의 재현(Celine, Rochas, F. Lopez)

1900년대 시대별 룩과 스타일 재현(P. Rabanne, G. Ferre, Louis Vuitton, Giorgio Armani, 

Dolce & Gabbana)

토속 문화의 장신구, 목걸이와 귀고리, 뱅글, 깃털과 술 장식, 슈즈, 피어싱을 얼굴에 표현

(L.Vuitton, J. Galliano, S. Ferragamo)

아시아 문화권의 의상과 문양 사용(R. Cavali, Yves Saint Laurent, Rochas, Romeo Gigli, A. 

McQueen, J. Galliano)

사실적 

동일성

자연물의 조형을 부착하는 스타일, 부분적 디테일에 사용(P.Treacy, Blumarine A.McQueen, 

Viktor & Rolf K. Maruyama)

자연무늬 프린트(Anna Sui, Dolce & Gabbana, Celine, Chloé, Dior)

상징

미메시스

공포와 

죽음의 

상징

중세, 기괴, 해골, 악마, 공포 상징하는 스타일과 장신구, 액세서리(Gucci, A. Demeulle- 

meester, A. McQueen, C. Dior)

블랙을 비롯한 어두운 색감으로 블랙, 레드 등의 공포스러운 색상(J. Watanabe, A. McQueen)

추상

미메시스

기하학적

단순화

기하학적 형태와 입체조형물 부착(Balenciaga, H.Chalayan, Gareth Pugh)

기하학 무늬 프린트(Lie Sang Bong, LAMB, Giorgio Armani, Jonathan Sounders)

왜곡과 

변형

최대한 부풀려 강조한 라인이나 형태의 과장, 거대한 라인과 실루엣(J. Galliano, A. McQueen), 

물감을 뿌린 듯한 액션 프린팅기법의 프린트(A. McQueen, Roberto Cavalli, Essenziali 

Morbidezze, Givenchy)

<표 3> 2000년대 패션에 표현된 미메시스 

리를 맴돌며 치마폭에 담았다. 모델이 도는 속도와 

기계와의 거리에 따라 뿌려진 염료들은 의상에 선으

로 표현되고 일종의 텍스타일 디자인으로 관객들에

게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대의 2000년대 패션에 표현된 재현, 상

징, 추상 미메시스를 표현특성과 형식으로 정리한 결

과는 <표 3>과 같다.  

V. 결론

미메시스는 고대의 주술적 개념의 흉내 내기, 타

자와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동화시키는 의미도 있으

며, 유사하게 닮거나 거울처럼 사실적으로 재현하려

는 의미에서부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내면의 고통, 

공포를 상징하는 의미, 그리고 최근의 미학자들에게

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호적 표현이나 추상까지 미메

시스라는 광범위한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미메

시스란 어떠한 대상을 자신의 것으로 동화시키고 새

롭게 나름대로 재해석하여 드러내거나 보여주는 것

으로서, 그 대상이 하나의 이념이 될 수도 있고, 인

간의 행위, 자연, 정신이든 간에 그 대상은 현실뿐 

아니라 인간의 상상과 꿈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메시스의 다양한 의미를 복식에 적용 시켜 본 것

은 복식에 표현된 재현의 의미와 창조의 의미를 미

학적으로 고찰하여 패션을 이해하는 자료로 삼기 위

해서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미메시스의 미학적 개

념에는 재현, 상징, 추상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재현은 거울처럼 대상을 재현하는 동일성과, 

재인식하여 유사하게 재현하는 특성을 가지는 외적 

형태의 재현이다. 상징은 죽음의 투사나 고통, 감정

이나 정서, 공포, 고통을 상징하는 내적의미를 가지

는 개념으로서 외형이 없는 상상이나 마음의 상태를 

재현하는 것으로 도출하였다. 추상은 20세기에 이르

러 미메시스의 의미가 언어적 표현의 기호화라는 벤

야민의 주장에 의해 추상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둘째, 많은 미학자들이 미메시스를 회화의 표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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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비교하기도 하였으므로, 조형예술 속에 표현된 

미메시스를 살펴 본 결과 미메시스의 개념과 역사가 

예술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었다. 조형예술인 회

화에서 살펴본 미메시스의 표현은 미메시스가 가지

는 재현의 의미와 내면 상징이 예술작품에 표현되어

졌으며, 20C에 들어서 미메시스의 표현이 과거의 형

태와 외형의 그대로를 재현한다는 외적 의미보다는 

추상적 표현이 늘어나면서 추상화되고 기호화되거나 

형태가 왜곡, 변형되는 의미로 포괄되어지고 있었다. 

셋째, 회화에 나타난 미메시스의 표현 특성을 복

식에 적용하여 본 결과, 재현 미메시스는 시대적 동

경에 의한 의상을 재현하는 것으로 고대의 복식을 

본 따거나, 1900년대 복식을 재해석하여 해마다 트렌

드로 나타내고 있었다.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영감의 

근원으로 과거 시대의 재현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

나 시대적 그대로의 재현이 아니라 가다머의 주장처

럼 디자이너의 재인식에 따른 유사한 재현이었다. 또

한 각 나라의 민속적인 모티브나 전통복식을 디자이

너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표현하는 유사한 재현이 많

았다. 자연물을 그대로 도입하거나, 꽃과 나뭇잎을 

그대로 묘사하여 복식에 규칙적으로 배열시킨 프린

트를 통해 사실적인 자연물을 재현하였다. 이러한 자

연을 재현하는 것은 고대부터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변하지 않는 사실적인 재현방법이다. 이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가장 친숙한 것이 자연이

며 이것을 창조의 근원으로 모방하는 것은 가장 보

편적임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볼 수 있었다.

넷째, 상징 미메시스는 과거에는 신의 창조적 상

징, 십자가, 양, 예수그리스도의 상징, 종교 색채를 

복식에 재현하는 종교상징이 많았다. 또한, 죽음이나 

공포를 상징하는 내적 심리를 복식에 상징적으로 재

현하는 것은 내면적 상징의 재현이다. 현대의 상징 

미메시스는 과거의 종교적 상징보다는 그로테스크한 

공포상징으로 바뀌었다. 이는 패션을 통해 충격이나 

놀라움을 주려는 의미로 보다 극적인 것을 연출하는 

21C가 갖는 탈 정형과 충격을 추구하는 포스트모던

의 특징 때문이었다. 

다섯째, 추상 미메시스는 패션에서 문양의 모티브

가 추상적인 것이나 디자인과 형태가 기하학적으로 

단순화 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추상화된 재현

은 복식의 형태를 과장되게 변형 시키거나 심하게 

왜곡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형태와 디자인, 모

티브를 만들어 내었다. 현대의 패션은 과거에 비해 

더 추상화되고 더욱 왜곡시켜 형태를 알 수 없게 하

는 디자인도 많았다. 이는 현대회화에서의 추상적 미

메시스 표현이 복식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패션의 현상을 

미메시스라는 미학적 범주를 적용하여 패션에 나타

난 표현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미메시스의 포괄적인 

표현 방법은 과거의 복식과 현대패션을 이해하는 데 

훌륭한 미적 특성이 될 수 있었다. 단지 모방이라는 

단순한 의미로 패션을 바라보기에는 패션은 너무 많

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에는 다

양한 미메시스의 특성으로 패션을 창조하며, 디자인 

아이디어의 영감을 얻어 디자인하고 연구해 볼 필요

성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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